
張錫純의 大氣論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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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容網要 

對9월錫純之大氣論冊究以後, 得꽃n以下的結論 

I 張錫純之大氣論根予《內經》, 而且繼承 《金置要略》和n힘嘉言的思想 

2. 太氣是積K‘뼈r.p. 王짤呼U及, 振作精神, 推動心思, 腦力, 五官和百嚴的動作之氣. 강是後天諸氣之鋼 

領而是全身血服之網領 相當予《內經》之宗氣

3. 太氣是本予光天之元氣, 把水뤘之氣寫養料, 依賴훨담然界之淸氣形成的‘ 

4. 太氣之機能失調的主要原因是從虛發生的大氣下隔,這↑原因是力小任重,空臨力作.病以後氣未復的

情況下, lb予動作, i世i寫日久, 服破氣藥太過, 氣分虛極等等

5. 張錫純經過7各種各樣的臨皮經驗以後詳細地發現7大氣下階的證狀眼其他證狀的짧別談斷 

6. 關千大氣論 , 張錫純和l훼嘉言的共通點是뼈中之大氣做寫A體活動的原動力 差別.뭘是以下幾↑方面 

張錫純以寫太氣就是宗氣 며합嘉言說大氣不是宗氣而是圍흉뼈氣的空洞無훌之氣, 而且這↑양斷在予右;t. 

꿇狀限定予뼈中,治橋方法也限定予治뼈中之陽氣的有餘不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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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績 論

張錫純( 1860 ∼ l 933) 의 字는 壽南이고 河北省 햄山縣 사람이다 組父인 張形元윤 業醫였고 장석순 

은 어렸을 때에 아벼지에게서 文章을 익혔고 수년 뒤에 겸해서 醫學을 공부했다 

C살찍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과거에 응시했으냐 악땅하자 유학을 배려고 의학에 종사하였다 장석순은 

광뱀위하게 뽑書를 수정하여 IO여년에 걸쳐 발분하여 의서를 공부하여 사람을 치료할 때 자못 心得

한 내용을 베풀 수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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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갖후命 이후에 德州의 1활軍 統領이었던 黃某의 초뱅을 받아 軍醫가 되어 함께 武漢요로 간 이후 

부터 醫術로써 명성을 떨치가 시작하였다 1918년 內政部長 劉尙淸이 장석순을 초뱅하여 沈陽에 

가서 “立達中醫院”을 건링하고 院長의 직책을 맡겼다 그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의 격식에 구 

애를 받지 않고 古方을 잘 變方을 하고 各家의 정수를 吸收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創見을 제출 

하고 中醫와 西醫의 장점을 취하여 西醫들이 難治病。l 라고 여기는 淚病에 대해서도 훌륭한 치료효 

과를 거두어 國內에 이릉을 떨쳐 당시 江蘇의 陸普쫓 楊如候, 1寶東의 劉薦楚와 함께 “醫林四大家”의 

명예를 누렸고 또 慧演의 張生南 嘉定의 張山雷와 함께 “海內三張”£로 拉稱되었다. 

直奉戰爭 후에 그는 漫州로 돌아와 간판을 걸고 醫術을 베풀었고 1926년 天律에 가서 中西雅通醫

社를 설렵하고서 이후로는 天律에서 거주하였다. 그는 學生 100여명을 받아서 가르쳤고 말년에는 

國醫핍授學校를 설립하여 500여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各省에 醫學을 보급하였다 I) 그의 醫學論文

은 아주 많은데 《醫學表中參西錄} 七期 三十卷에 접대성되어 있다 이 冊은 1918년 처음 출판된 

이후 계속 판을 거듭해 왔는데 第七期 〈傷寒論講義) 가 완성되자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張

隆懶가 遺鎬을 整理하여 인쇄에 부쳐 1934년에 출판되었다 全書는 모두 1 s次에 걸쳐서 출판되었 

다 共塵黨정권이 을어선 。l후 그의 손자가 第七期까지의 版權과 아직 出版되지 않은 遺精흘 河北

省 衛生工作者協會에 기증하였고 아울러 1957년에 第八期가 간행되었다 張錫純은 醫學界에 투신 

한 이후 濟世活A과 救死技傷을 자신의 소임£로 삼고 學問의 h자究와 임상시울에 자신의 모든 정열 
을 쏟아부었다. 第八期까지 간행된 〈醫學表中參西錄) 은 그의 -生에 걸친 임상 경험의 總結이 다 

그의 學術上의 특정은 사색을 갚이 하였고 새로운 創見을 제시하는데 과감하였으며 不同한 見解를 

제기하는데도 용감하여 醫學史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가 創方한 200여首의 方齊j는 

현재 널리 운용되고 있으며 그가 밝혀낸 藥物에 대한 인식과 활용은 대다수 사람들에 의하여 환영 

을 받고 있다 그는 뛰어난 醫學者 및 임상가였을 뿐만 아니라 著名한 醫學敎育者였으며, 신중하면 

서도 빈틈없는 學問을 鼎究하는 정신은 후학의 모범이 된다. 

시대적인 여건으로 인해 그의 中西雅通은 견강부회한 곳도 있지만 그의 개방된 思考는 中며醫維通 

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서양의학을 과감히 수용하면서도 韓醫學의 本質을 잃지 않았던 것 

은 확실히 대단히 본받을 만한 점이다 韓醫學과 西洋醫學이 共存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 상황 속에 

서 장석 순의 의학사상은 後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著者는 앞서 딸표한 “張錫純의 生ii

와 學術思想에 관한 鼎究‘’를 이어 본 논문을 발표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大氣論 양發의 과정 

장석순은 임상이 깊어가면서 호홈을 하는 師氣외에 별도로 뼈中에 쌓여 있는 氣가 있어 이 氣가 師

藏의 呼吸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氣는 全身을 支擇하고 精神을 振作하므로 心

思腦力과 官縣動作이 이 氣에 依存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虛하게 되 

거나 虛階하게 되면 “此氣-虛하면 呼吸이 흉n覺不利하며 而且뾰體埈懶하며 精神좁慣하며 腦力心思가 

馬之鎭減이오 若其氣虛而且P섭커나 或下階過甚者는 其A이 郞呼n及煩停하며 좁然周覺”2)하게 됨도 의 

1) 傳維康主編 中國醫學史 中國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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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였다 

그는 임상경험을 통해서 뼈中에는 이러한 積氣가 있고 。l 것이 全身과 아주 멜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 氣를 무슨 氣라 이릉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l후 方書를 두루 읽다가 《金置要略》의 水氣

病服證治의 桂技加黃iti易 다음에 있는 ’‘大氣一轉하면 其氣乃散(大氣가 일단 流通되고 轉輸되 면 寒氣

가 곧 消散된다)”U의 구절에서 ;太氣라는 말을 쓴 것을 보았고, 후에 띠힘嘉言의 《醫門法律》에 “五

爛六빠와 大經小絡。l 畵夜備環不息、은 必賴뼈中大氣가 幹旅其間。l 라”4)한 것을 보고 비로소 뼈中所積 

之氣를 太氣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후 內經의 熱論 l‘大氣皆去 病

日 E종‘’의 구절에 대해 王永이 大氣는 謂大쩌之氣也'5) 라고 註를 만것을 보고 다시 고심하기 시작하 

였다 R때中之氣를 {며景과 9양嘉言。l 大氣라고 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또 두 冊 모두 下階에 

대해서 言及을 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러한가? 그는 다시 內經을 取해서 한구절 한구절을 세셰히 살 

펴가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뒤 그는 비로소 內經에서 말하는 大氣는 外感之氣를 가리키는 경 

우와 R때中之氣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內經에서 말하는 宗氣가 바로 뼈中之大氣이며 。}울 

러 下階之說도 內經에서 언급하고 있슴을 모두 찾아내게 되었다 大氣說을 찾아낸 후 그는 기쁨과 

자신감 속에서 ”밸않聖言이 昭如日星。l 어늘 何數千年著術諸家는 不寫之大發明耶아”6)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가 內經을 통해 大氣說을 확럽하게 되는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內經에서 大氣라는 말은 모두 13군데에서 언급되어있다.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크게 3가지 의미 

로 사용되고 있슴을 알 수 있다‘ 

첫째 大쩌之氣의 의마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소운 27 離合훌뻐論篇의 “呼盡乃去하면 大氣皆出”, “候%不審하야 大氣E過에 鴻之HIJ률氣脫”과 62調

經論篇의 ”必切而出하면 大氣乃屆” 그리고 靈樞 42病傳篇의 “大氣入藏하면 題痛下찮하야 可以致死1’

“월帝터太氣入R옳은 奈何오‘’등이 있어 총 여섯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둘째는 자연계에 충만한 外氣를 지적하는 경우로 소문 67五運行大論의 지구를 大氣가 을고 있다는 

(人氣짧之也)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웹昌은 장석순과 달리 이것에 근거하여 그의 大氣論을 전개하 
고 있다 

셋째는 뼈中之氣 또는 正氣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用例는 소.문27 離合훌쩌論 

의 “令神氣存하면 大氣留止”와 58 氣t;論의 “肉分之間과 銀삼之會에 以行營衛하며 以會大氣”등- 소문 

에는 두 곳이 사용되고 있다 大氣留止의 大氣에 대해 王永은 ‘然此大氣는 謂大經之氣가 流行榮衛

者71 라 하였고 以會人氣의 大氣에 대해 高士宗은 “大氣는 宗氣也니 積予뼈中 하야 以司呼吸而음予皮 

毛者也”HJ 라고 하였다 靈樞에는 모두 너1군데 이러한 뜻으로 쓰이는 곳이 나요는더l 靈樞 49 五色의 

”人氣人予藏服者”, 56 五味의 “其大氣之博而不行者”, 75 刺節훌뻐의 ”大氣遊上” 그리고 78 九針論의 

太針을 설영하는 곳의 “以取大氣之不能過千關節者也”가 이에 해당한다. 장개빈은 。1 곳의 註에서 “凡

2) 張錫純 醫學表中參西錄 上冊 中國 河~t,科學技術出版社 1999. p.157 
3) 郭짧春, 王王興編著. 金置要略校注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9 
.'.\) 張錫J純 납봅害‘ 上冊 p.157 
)) 王永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 울 太星文化社 1994. p207 
6) 張錫純 h揚害 p. l 57 
7) 王永 上揚書 p 192 
8)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厭出版社 1982.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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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流海子!!IL體하야 寫風寫水하야 不能過子關節而羅i帶馬病者는 必用大針以利機關之大氣니 大氣通則

찮뻐行롯”이라고 하였다 

장석순은 이 세벤째 의미에 근거하여 그의 大氣說을 확립해 나간 것이다 그가 다시 內經을 통해 

이론을 구체화 시켜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靈樞의 五味篇에서 ‘’黃帝日 營衛之行은 奈何오 伯高티뤘이 始入子몹에 其精微者는 先出予몹之빼薰하 

야 以灌五購할새 別出兩行營衛之道라 其大氣之博而不行者가 積予뼈中을 命日氣海니 出予뼈하고 個

n율n며故로 呼則出하고 吸則入이라 天地之精氣는 其大數가 常出三入-하나니 故로 뤘不入하면 半日則

氣흉하고 -日 ~lj氣少롯니이다”10)라 하였다. 장석순은 뼈는 뼈中에 달려서 밑으로 통하는 구멍이 없 

고 뼈中의 大氣가 뼈의 밖을 싸고 돌되 위 로는 唯와도 통하지 않고 또한 뼈과도 통하지 않지 만 “出

子뼈 備嗤n며 呼則出 吸則入”이라고 한 것은 大氣가 師鐵을 鼓動시켜서 呼吸을 하게하고 뼈中之氣는 

이것에 의해서 出入하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天地之精氣常出三入-”에 대해서도 장석순은 독특한 

해석을 내라고 있다 그는 吸入之氣가 뼈中과는 서로 통하지 않는 것같지만 사실은 뼈願을 통해 4 

분의 1 을 透過시 켜 서 뼈中大氣를 養하고 4분의 3은 緣뼈가운데의 i昆獨한 기를 바꾸어 서 밖으로 내 

보내는데 (이것이 그는 서양사람들 주장하는 산소를 들어 마시고 탄산가스를 내 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이것이 氣化之妙用이라고 하였다 “半日不食則氣흉 -日不食~lj氣少‘’는 뼈中太氣가 

비록 天地之精氣를 빌려서 기흘 수는 있지만 出三入一하여 얻는 것이 아주 적기 때문에 뤘氣의 도 

움을 얻어 補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大氣는 곧 宗氣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도 內經의 이론에 의거하여 도출해 낸 것이다 

〈素問》 平A氣象論에 “몹之大絡을 名日虛里니 實隔絡뼈하야 出於左쭈L下하니 其動이 應衣는 服宗其

也라”고 하였다 그는 虛里之絡은 몹에서 水戰之氣를 뼈中으로 보내 大氣롤 기르는 道路로써 횡격막 

을 뚫고 올라가 뼈에 絡하고 다시 左쭈L下로 나와서 動服이 되니 이 動服은 응당 大氣之餘波가 된 

다 그런데 여기셔 宗氣라고 한 것은 宗氣는 곧 大氣로 後天生命의 宗主가 되기 때문에 이를 높여 

뚱氣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絡을 虛里라고 한 이유는 實隔絡師하여 뼈中空虛한 곳을 j웹f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靈樞 뻐客篇에서 ‘’五뤘이 入予몹하야 其租뼈律滅宗氣로 分寫三隨하니 故로 宗氣는 積子뼈中하야 

出千候嘴하야 以貴心服而行呼吸鳥”이라 하였다. 

이 經文을 보고 그는 宗氣가 또한 뼈中에 쌓여 있다고 했으니 宗氣가 大氣가 되는 이유는 구태여 

섣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자세하게 ’‘以貴心服而行呼吸’‘한다는 말을 살펴 볼 것 같으면 大氣는 後天諸氣之鋼領이 펄 뿐만 

아니라 全身血服之鋼領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張錫純은 이상의 經文을 통해서 大氣가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더욱 요점 

이 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靈樞·五色篇〉에 ‘’雷公티 A不病후死는 何以知之오 黃帝日 大氣入子緣뼈者는 不病而후死롯라”하였 

다 張錫純은 이의 내용을 중시하여 마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의 횡경막 위에 있는 心뼈는 모 

두 藏으로써 뼈가 없다 內經에서 緣服라고 함께 말한 것을 보면 이곳은 횡경막 아래의 緣뼈를 가 

르킴을 알 수가 있다 隔上의 大氣가 隔下의 購服에 을어가면 隔上에는 大氣가 없어서 뼈藏을 열고 

9) 張介實 原f異類經評注 西安 俠西科學技術出版社. 1996. p.673 
l 이 河北醫學院校釋 靈樞4얻校釋. 下冊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82.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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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는 것을 鼓動시킬 수가 없어 그 呼U及이 반드시 갑자기 정지한다 그때서 無病而양死하는 것이다” 

이를 張錫純은 R때中;λ氣下템之證이라고 하였고 千古이래 자신이 처음으로 이 문장의 뜻을 파악하여 

人氣下假의 처방을 비로소 창안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此는 乃뼈中大氣下階之證 

也라 夫λ氣下힘之끓은 如此之重하니 其氣果全數下階者는 誠難拖回어니와 若其下階이 或僅-半하며 

其劇者或至嗤半하면 皆可拖回其 n섭之氣하야 以復其本位라 而伊古以來로 竟無擺回大氣下隔之方하니 

誠以讀〈內經》者 子此節經文에 皆忽、不加察일새라 至王~注〈內經》할새 又但注〈素問》而不注《靈

樞》하고 及後世之注《內經》者는 又홍謂此節所謂大氣를 乃外感大%之氣하니 라 夫其A이 果外感%

氣면 與無病之文으로 不符오 郞所感之外耶甚重하면 亦必碩뾰數$1J하니 又與짝死之文2..로 不符라 從

古꽃今히 無생]實!뼈發此節經文者는 옮因未明大氣下階之證아 니 是以無治大氣下階之方也라‘’1 !) 

2. 太氣는 곧 宗氣이다 

張錫純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램 《素問平A氣象論》의 “몹之大絡을 名虛里니 貴룹絡師하야 出於左

쭈L下하니 其動。l 應衣는 服宗氣也라 와 “五뤘이 入子몹하야 其觸拍 律波 宗氣로 分馬三隨하니 故로 

宗氣는 積子뼈中하야 出子n候O뚫하야 以實心服而行呼吸寫”이라 한 것에 근거하여 大氣는 곧 宗氣라고 

주장하였다 

”·錫純은 或者가 ‘’사람의 뼈中은 원래 積血이 많다 그러으로 王淸任은 《醫林改錯》에서 뼈中은 血

府라 하고 血府迷病場을 만들어 上魚帝血의 모든 증을 치료하였는데 지긍 당선은 뼈中에서 오로지 

太氣만을 중시하니 뼈中의 血은 사람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대답하였다 ”體中은 氣海라고 《內經》에서 명확히 밝혀 놓은 문장이 있는데 體中은 곧 뼈 

中이다(‘禮‘은 바로 隔이다 《內經》에서 말하는 睡中은 뼈中을 지칭하기도 하고 心包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모두 隔上에 존재하기 때운이다 ) 이것은 진실로 만고불변의 가료침이다 王民의 《뽑林改錯 

》은 모두 눈으로 보고서 얻은 것으로 단지 뼈中의 유형의 積血만을 보고 무형의 積氣는 보지 못한 

것이니 《內經》의 氣海를 血府라고 경송히 바꾸어 배린 것이다 무릇 血은 氣와 짝이 되는데 뼈中 

에 血이 없으면 太氣는 머무를 곳이 없게 되니 血의 관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大氣가 전선을 

순환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 더욱 중요하다 王~가 大氣를 올랐기 때문에 그 책에셔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이 王民가 빠뜨린 부분이다 내가 이 篇을 지어 옛 사람이 밝히지 못한 바를 밝히 

는 젓이니 한의학이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항상 이전의 사람들이 놓쳤던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졸거 

움을 삼기 때운에 뼈며人氣의 3가지 뜻을 밝힐 뿐이다 다시 뼈中의 血에 대해서 논하지 않은 것은 

王£의 책이 세상에 널리 얽혀서 의사들이 모두 그 설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펼요가 

없어서이다 ” 12) 

또 或者가 “사람의 뼈中은 위로는 인후와 통하지 않고 아래로는 隔體이 막고 있어 隔陳 아래의 購A맘 

와도 통하지 않는데 여기에 쌓여 있는 大氣가 어떻게 전신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운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당하였다 “이 이치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항아리 속에 칭을 놓 
고 항。}리를 샤이에 두고 자석으로 당기연 침이 자석을 따라 움직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氣가 변 

화하1 서 통과해서 도말하는 것이 바로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자석과 침의 관계와 같기 때문이 

다 하풀며 인체의 經絡은 원래 서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지 않은가? 또 이것이 온몸을 주관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뼈中大氣가) 다른 곳에 직접 통하는 일정한 길이 없기 때푼이다. 가령 다른 

11) 랬쫓없따 上揚貴, 中冊, P. 187 
12) 폈됐J純 上揚뿔, 上冊, pp.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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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통하는 분명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氣가 뼈中에 쌓여 머물지 않을테니 어떻게 전신을 주관 

할 수 있겠는가?”l ‘) 

이상의 내용은 뼈中이 氣海가 되어 大氣가 머무르는 장소가 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大氣가 전신에 

作用하고 있는 기전에 대해서 밝혀 주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작용을 ‘後天全身之植千

‘能幹旅全身’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張錫純은 《靈樞·耶客》篇의 “以實心服而行呼吸”의 기록에 근거하 

여 大氣는 ”後天諸氣之鋼領 井寫全身血服之鋼領”이 될 뿐만 아니 라 元氣와 더 불어 함께 A身의 命服

이 되으로 사람들을 “無病而흉死”하게 하므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3. 人氣의 형성과 기능 

張錫純은 大氣는 先天의 元氣에서 根源하는데 出生前에 배꼽아래의 元氣가 점점 충실해져서 위로 

뼈中에 이르러 大氣를 生成한다고 하였다 元氣와 大氣의 차이점에 대하여 ’‘夫元氣는 藏子勝下하니 

寫先天生命之根根로 道家所謂祖氣也오 大氣는 積子뼈中하니 寫後天全身之植千으로 --內원》所謂宗 
氣也라 祖寫-身之遠命服이오 宗寫一身之近命服이 니 命服은 雖有遠近이나 其關子A身之緊要는 同也

라 而漢居以下諸書는 但知注重元氣하고 不知注重大氣라”14)고 하였다 

張錫純은 元氣와 水뤘之氣와 大氣의 관계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大氣는 뼈中에 가득 

차서 師가 호흡을 하게 하는 기운이다 사람의 옴은 飛門으로부터 觸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의 

기운이 주관한다. 그러나 이 氣가 발생되는 곳과 배양되는 곳 축적되는 곳이 각기 다르다. 

’天一生水’하므로 賢緣이 먼저 생성되고 賢과 命門이 연계된 가운데에서 (賢의 體油흘 감싸면서 척추 

아래서부터 위로 일곱째 마디인 곳에 연결되어 있다) 氣가 하나 하나 싹트게 (息息뼈動)되니 이것 

이 乾元資始의 氣로서 《內經〉에서 말하는 ’少火生氣’이다 이 氣는 少火에서 발생한 후 서서히 위 

로 올라가 後天의 水줬의 氣로 배양되어 充滿한 (陽빼)세력이 되며 가슴(鷹뼈) 속 반곳에 저장되어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렇듯 大氣는 원래 元氣를 근본으로 삼고 水짧之氣에 의해서 배양되고 

뼈中을 거처 (毛建)로 삼는다 모두 같은 氣이지만 뼈中의 氣만을 大氣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온몽 

을 지탱하면서 모든 氣의 網領이 되고 師外를 둘러싸고 받쳐서 호흡을 주관하는 중추(樞機)가 되기 
때문에 중히 여겨 大氣라고 한 것이다 ”15) 

또 그는 大氣와 元氣의 重要性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元氣者는 훨受先天하야 앞H 

%之根基 故로 道書에 尊之日 ’祖氣’오 大氣는 擊始子先天 而培養子後天하야 馬身體之植千 故로 <

內經》에 尊之日 ‘宗氣’라 有如樹上之果하니 元氣는 乃其樹之根也오 大氣는 乃其樹之身也라 根之關

子果者至重이 나 身之關子果者도 亦非輕也라”16) 

그는 또 “A未生時에 皆由觸呼吸하고 其呼吸之原動力은 在元氣하니 應無需乎大氣하고 其뼈中도 亦未

有大氣也어니와 ;융服氣日盛하야 簡下元氣漸充하면 上達뼈中而生大氣하고 大氣漸滿하야 能鼓舞師緣

하야 便之呼吸하연 郞脫離母R흉하야 由뼈呼吸而通天地之氣훗라” 하여 大氣의 형성을 밝히고 있고 출 

생한 뒤에는 이 大氣는 繼續 心師의 機能을 유지시켜 A體의 生長發育을 f足進시키기 때문에 ’‘大氣者

는 原以元氣寫本하고 以水뤘之氣로 寫養料하고 以뼈中之地로 寫毛建也”J 7) 라고 하였다 이 뿐만 아 

니라 太氣는 멈然界의 淸氣의 滋養도 받아야만 한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연 뼈中의 太氣는 

13) 張錫純, 上揚書, 上冊 p. 173. 
14) 張f劇따, 上揚書, 中冊, pp 185-186 
15) 張銘J純, t揚뿔‘ 上冊‘ pp. 155 156 
16) 張錫純. UM害, J:.冊, p 175 
i 7) 張銘J純, l:J붉書. 中冊. p. l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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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氣플 根;후;으로 삼고 ;J<.짧之氣와 범然界 淸氣를 養料로 삼아 後天諸氣의 鋼領이 될 뿐만 아니라 

全身血服의 鋼領。l 되며 心뼈를 관통하여 呼吸을 관장하고 全身을 지탱하며 精神을 振作하여 생각 

과 智力, 五官의 運動과 骨節의 運動 퉁이 모두 이 大氣에 의지하여 작용하고 있다. 

λ氣가 呼吸을 관장하는 機能에 대해 서양의학의 學說중 延隨가 呼吸中樞가 됨을 결합하여 설명하 

기플 ’‘며A들은 延隨가 師의 呼吸을 관장한다고 한다 연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腦뒤에서 목 

과 연결되니 사실상 督服이 腦로 을어가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의 督服은 약간 굵고 그 가운데 포 
용하는 隨質은 불룩하여 걸이가 대략 3캉이 되으로 延隨라고 부른다 뇌신경이 바로 이곳에서 대부 

분 分支된다 연수가 뼈의 呼吸을 관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腦隨神經이 全身의 運動을 맡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內經》에서 上氣不足하면 腦薦之不滿하고 耳寫之苦嗚하고 頭鳥之뼈하고 

님채之腦이라”고 하였다. 이른바 上氣라는 것은 뼈中大氣가 上行하여 腦로 貴注하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연수의 機能은 원래 t;氣가 작용하여 돌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만약 뼈中에 大氣가 

없다면 연수가 맡고 있는 呼吸의 機能도 반드시 즉각 중지될 것이다‘ 비록 西A의 설명처렴 師藏의 

呼U,&을 연수가 관장하지만 뼈中의 大氣가 사실상 呼吸을 관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 

다 여기에서 우려는 張錫純의 학문이 동서양의 醫學思想을 깊이있게 睡通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사씩을 통해 新知見을 과감하게 창얀하는 위대성을 엿볼 수 있다 

4. 大氣의 機能失調의 病因病理

’값錫純이 太氣의 機能失調의 病因病理에 대한 인식은 주로 臨皮을 통해서 총결한 것이다 그는 大

氣의 機能失調의 주요 病띔은 “太氣下댐”이고 病理는 주효 ‘虛”에 있으며 “虛”로 인하여 下隔이 발생 

한다고 하였다‘ 또한 《靈樞五色》篇에서 말하는 ‘’大氣入予緣船者 不病而후死‘’라는 구절은 “大氣下

템”證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는 ‘’夫A之隔上은 心뼈皆緣아 니 無所謂뼈也라 經많統言緣腦하니 指隔下

緣服可知라 以隔上之大氣가 入予隔下藏服 則隔上無大氣以鼓動師職之關맑하니 其呼吸이 必然願停하 

리니 是以無病而拜死也라 l比乃뼈中大氣下씹之證也”18) 라고 하였으며, 虛로 인하여 下階을 일으키는 

원인은 “多得之力小任重 或펌題力作(챔題은 空願의 뜻) 或病後氣未復 動予動作 或M世i寫日久 或服破

氣꽃太過 或氣分虛極담下P쉽 種種病|죄 --‘--” 19) 이라고 하였다 

'i “λ氣下템”의 딸候 빛 짧처I]~斷 

帳됐u*'~은 ”大氣下階”證의 주요 증상은 服象이 微細選弱하고 氣短不足以息이라고 하였다. 張錫純은 

’‘氣短不足以息、하며 或努力呼吸하야 有似乎n밟하며 或氣息、將停하니 危在煩刻이라”20)' “其服象이 況i뚫 

微弱하고 關前尤甚하며 其劇者는 或六服不全하며 或參{五不調라”21) ‘ ‘’此氣一虛하면 呼吸郞覺不利하고 

而且技體戰懶하며 精神톱慣하며 腦力心思가 寫之煩減이요 若其氣虛而且隔하며 或下階過甚者는 其A

이 tnuf~냈停願하며 좁然|쩍覺”22) 이 라고 하였으며 , 暴在으로는 ‘’或寒熱往來 或心中↑正뼈 或大규]빼潤 或

iii뿌홈健忘 或聲顧身뚫~] 或뼈中I햄問 或n며千作j홉 或常常呵?; 或뾰體樓廢 或食後易購 或二便不禁 或據閒

身健 或女子下血不11:. 等”이 있다고 하였다 상술한 !IKJJ'E은 慢性豪弱으로 인한 病在에서도 나타나고 

또 外感急重證으로 ,c.、師機能이 극도로 低下되어 全身。l 豪獨되는 病在에도 나타나으로 임상진단에 

도웅을 주고자 張錫純은 進-步하여 “大氣下隔”服證의 臨'*鍵別談斷經驗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이를 

18) 張錫J純‘ 上揚흙, 上冊‘ p.187 
I lJ) ’없錫J純, h揚뿔‘ h冊, p 156 
20) ~長錫*따 上揚뿜;1 上冊1 p.155 
21) 張웠껴띤 上抱뽑, 上冊, p 155 
22) ”長銘J純, 上抱흙, 上冊,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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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CD 太氣下댐의 氣短, 呼吸不flj似n밟 在狀과 n밟證과의 감벨 

張됐J純은 病機로부터 보면 첫째는 氣隔이고 둘째는 氣遊。l 라고 하였다- 證狀으호 보면 ;大氣下원이 

아주 심하면 呼吸之機關이 將息하게 되어 억지로 뼈氣를 고무하여 呼吸을 하게 하여 f足追한 모습이 

n옮과 유샤하나 氣팽으로 인한 n옮과는 큰 차이가 있다 모든 n밟證은 內傷外感을 莫論하고 섬할 경우 

에는 반드시 冒息(《內經》에 ‘n밟而冒動者鳥톱息、’이라고 하였다)하지만, 大氣下~li者는 비록 呼吸時

소리는 나지만 릅息은 없다 또 n옮證의 服象은 數R없이 많고 또는 浮惜한 服象도 있으며 또는 R弱

•j"輝한 액 이 나타나지만 大氣 n쉽의 m~象은 모두 이 와 반대된다 

@ 大氣下P섭에 나타나는 短氣와 寒實結뼈證과의 감벨 

張錫純은 “~Ii象之微細選弱 與뼈中之短氣 實與寒飯結뼈相似 然該其~lk1以寒i京 而詢之果뿔寒}京 且覺短氣

者 寒흩t結뼈也 쓸其mH以寒i京 而詢之不뿔寒}京 推覺短氣者 大氣下P섭也 '23) 라고 하였~며 또 ‘’且郞以短

氣論 而大氣下階之短氣 與寒餘結8폐之短氣 亦自有辦 寒餘結뼈短氣 似覺有物맺之 大氣下階短氣 常覺

上氣與下氣不相接續 臨證者當細審之”2이라고 하였다. 

@ 大氣下웹證의 寒熱往來와 小榮胡場證과의 감별 ’ 
太氣下P섭時의 寒熱은 “初웹之時 陽氣魔而不陽則{'f寒 reu쉽之後 陽氣養而欲宣則作熱 ;율陽氣養極而通 

仍復些些上達 &1J 又微f千而熱解하기 때문에 小架胡‘場證의 ~B氣가 少陽에 있어 正뻐가 交爭하여 寒熱

往來하는 것과는 서로 다르마고 하였다 

@ λ氣下階證의 n며千作i홈과 熱盛律傷한 口鴻과의 감별 

大氣下P읍오로 인한 n며千{'Fi룹은 ’‘律波不能隨氣上懶하여 生하는 것으로 熱이 盛하여 i휠~이 마료는 

것과는 다르다 

@ 大氣下隔證의 뼈中滿問과 氣進證과의 감별 

大氣下P겁하여 滿問하는 사람은 ”呼吸不fll而自覺滿問하거나 또는 自言聊中滿關 其實非滿問 乃短氣

也”라고 하여 만약 의사가 약물을 잘못 사용하여 開뼈理氣햄j를 쓰면 도리어 病情이 더욱 악화되는데 

이는 氣虛隔으로 인하여 답답하게 느끼는 것으로 氣道證의 氣機獲實로 인한 滿問과는 다르다 

@ 太氣下隔證의 心中↑正↑뿌과 心氣虛의 ·~iE↑며과의 감별 

大氣下m證의 ·~iE↑며은 氣P섭하여 “心無所附麗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만약 大氣가 升하여 “心有所依”하 

연 ↑표↑며은 스스로 벚게 되지만 心氣가 虛하여 推動하는 힘이 無力하여 발생하는 ↑正때과는 다르다 

@ 大氣下隔의 神톱健忘과 ι、賢避揚證과의 감벨 

太氣下P읍하여 神뽑健忘、한 사람은 大氣가 P섭함으로 연해 腦로 」=達하지 못하여 腦隨j神經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환자는 短氣, 或不覺有所苦의 증상이 나타나며, 心賢避領하여 腦隨失養한 것과 

는 구벨이 된다 

• 太氣下階으로 인한 血上海과 氣機遊옮L-으로 인한 血上海과의 감별 

9흉錫純은 大氣는 諸氣의 鋼領~로 大氣가 핍한 뒤에는 諸氣가 통솔을 잃게 되어 쉽게 위를 범하게 

되며, 또는 錯옮L홍行하여 n土血, 뼈血 등 血上溫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임상에서는 응당 氣遊으로 

인한 血 h찮효과 셔로 구밸하여 治擔時에 얼괄적으로 降氣止血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응당 升提하면 

서 도 收臨하는 약물을 겸 용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 張錫純, h揚書, 上冊, p.156 
24) 張숲짧따 t揚書, 上冊,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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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氣下P섭과 氣魔과의 감별 

人氣下P섭과 氣뽕은 모두 “常太息’‘하는 증상이 있으나 大氣下웹者는 반드시 뼈中短氣를 느껴서 太息

윤 밀어 氣를 소통한다 그러 나 氣魔證은 대부분 뼈中滿댐이 있어 太息、을 통하여 氣機를 통하게 한 

다 氣흉흉證에는 응당 理氣開覆하는 약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大氣下階證에 만약 理氣開髮齊j를 사용 
하였윤 경우 開魔하면 할수록 더욱 階하게 된다 그러으로 張錫純은 ‘’愚願業醫者 凡遇氣分不함之證 

흉先存一太氣下짧理想、 以細心體察 {뼈遇此等證 應可擺며A命子煩刻也”라고 하였다 

@ 人氣下짧과 中消와의 감별 

없錫핸은 大氣下~g의 多食은 몹中의 氣가 大氣의 統構을 잃었거나 또는 급히 下行하여 음식도 그와 

함께 급히 내려가기 때문에 發生된 것이므로 中消로 誤談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 人氣下원과 中氣下P섭과의 강별 

張錫쐐은 李東t를。1 補中益氣場을 만들어 中氣下~g證을 치료하였는데 이는 大氣下階證과 유사하지만 

그 證狀을 잘 따져보면 大氣下階은 中氣下階보다 훨씬 위중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특별히 지적하 

기를 “短氣不足以息 尤寫大氣下댐之明徵”이라고 하였다 또 病機面에서도 兩者는 모두 虛로 인하여 

P칩이 나타나지 만 大氣는 諸氣의 鋼領으로 諸氣를 統率하는 機能이 있3므로 中氣下階하여 t世i寫를 

오래 동얀 하게 되면 大氣下P섭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張錫純은 자신의 풍부한 임상경 

험윤 總、結하여 후학들에게 경고하기를 治標時에 응당 ‘’若但大氣下웹 而中氣不下웹者 白가i亦可不用 

恐其氣分或有뽕持 而~가i井用 易生眼滿也“라고 하였다. 

6. 大氣下階證의 治擔

張錫純은 大氣下~g證을 깊 이 연구하여 “升隔楊”을 馬主로 하는 여 러 가지 補虛學~g했j를 만들었 다 

예를 월 回陽升鋼, 理驚升~g場, 醒牌升昭場 등으로 大氣下隔으로 인한 여러 가지 病徒의 치료에 

사용하였다 모든 l훨方은 붉E증가 君藥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黃홉는 補氣를 잘하연서도 升氣

를 잘하여 그 바탕이 가볍고 성겨서 가운데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뼈中대기와 同氣相求하는 묘용이 

있다고 설병하고 있다 張錫純의 ”大氣說”은 한의학의 기본 이론에 대하여 콘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임상의학의 발전에도 위대한 전도를 펼쳐주었다 현재 張錫純의 升P쉽場을 加減하여 여 

러 가지 慢性哀弱證을 치료하는데 예를 들면 內職下畢, 神經哀弱, 神經官能徒, 뼈心病, 뼈氣睡, !If 

6홉~惠, 慢性몹淡, 演傷病‘ 冠ι、病‘ 橋*病, 低血壓, 甲狀服機能7℃進證 등이 있다. 그 외에도 危,

急‘ 重在의 구급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急性大出血, 섬한 ttr世, 低血멸쇼크, 低血橋,

腦動服硬化, 腦血管病愚, 일산화탄소 中毒 및 心, 뼈, 腦機能哀i옵로 인한 좁迷 등이 있는데 이 는 한 

의학에서 危急、重莊을 치료하는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공로가 있다 

7 훼嘉듬의 太氣論과의 차이 점 

~K錫純의 }.;氣論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llffi<嘉言의 大氣論에서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그 구 

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 

n깜嘉름은 지구주위에 大氣가 가득 차서 지구를 공중에 띄워 놓고 그 변화를 영원히 지속하듯이 이 

와 똑같이 A體내에는 뼈中에 大氣가 있어 A體의 모든 機能을 작용케 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그 

는 “身形之中에 有營氣 有衛氣 有宗氣 有職뼈之氣 有經絡之氣하여 各寫區分이 나 其所以統鐘營衛 藏

g쩌 經絡하야 而令充周無間하고 環流不息、하며 通體節節이 皆靈者는 全賴뼈中大氣寫之主持”라 하였고, 

또 ‘五藏六뼈 大經小絡이 훌夜備環不息‘은 必賴뼈中大氣가 幹旅其間아니 太氣-哀則出入廢하고 升降

息、하야 神機化滅하고 氣立孤危훗리라”25)고 하였다 뼈中의 대기가 A體활통의 원동력이 된다는 관 

전은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하지만 張錫純은 大氣가 곧 宗氣이고 呼吸을 주관하는 주된 힘이라고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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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한 점에서 서로 차이 가 난다. 

張錫純은 太氣를 宗氣라고 確定하여 언급을 했지 만 웹嘉言은 宗氣는 營氣, 衛氣와 더풀어 三隨로 

냐댄다고 했으나 隨(隨는 땅속의 暗道로 여기서는 A體내에서 유통하는 독특한 경로를 말한다 )라 

고 말할 수 있다면 寒暑操i뭘風火처럼 지구 表面에 을어오는 氣가 되으로 太虛中에서 空洞無훌한 氣

인 大氣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宗氣는 左쭈L下에서 該斷하고 大氣는 〈內經》의 l‘t附t 右 外以候師 內以候뼈中!’에 根

據하여 右#에서 該斷한다고 하였다 

設狀과 治法에 나아가면 양자의 見解가 현저히 달라지는데, 張錫純이 大氣가 虛하면 呼吸不利, g훗體 

埈懶, ‘情神좁慣, 腦力心思賴減하고 過虛하면 下隔이 特徵的으로 냐타나므로 黃훈 등으로 升P섭을 혈 

主로 治標해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 輸嘉言은 水餘이 久積뼈中不散하야 傷其網盧之氣하거나 心下堅

大如盤하야 週蘇大氣하야 不得透過하야 只從旁邊轉轉하야 如旅杯之狀할 때 柱技去혐藥加麻黃附子場 

으로 通뼈中陽氣하고 治뼈햄,G、痛에 獲白, 白酒로 寫君하며 뼈中之陽不弼하여 可揚其有餘할 때 엠파 

場을 쓰는 것등 뼈中의 治擔에 국한하고 있다. 

ill. 結 論

張錫純의 大氣論에 대하여 鼎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I 張錫純의 大氣論은 《內經》에 뿌리를 두고 《金置要略》과 웹嘉言의 사상을 계송하여 뺨發되었 

다 

2. 大氣는 뼈中에 쌓여 呼吸을 주관하고 精神을 振作하며 心思와 腦力을 증진시키고 五官과 百縣의 

동작을 추진하는 氣로써 後天諸氣의 鋼領이 되고 全身血服의 鋼領이 되는데 《內經〉에서 말하는 

宗氣가 이에 해당한다 

3. 대기는 先天의 元氣플 根本으로 하여 水뤘之氣플 養料로 삼고 自然界 淸氣의 滋養을 받아 형성 

된다 

4. 大氣의 機能失調는 주로 虛로 인한 大氣下隔으로 그 原因으로는 力小任重, 空眼力作, 病後氣未

復한데 動手動作, t世i寫日久, 服破氣藥太過, 氣分虛極 퉁이 있다 

익 *錫*-iii은 다양한 臨皮經驗을 통해 大氣-F,검의 證狀과 여타 證狀과의 鍵別談斷을 詳細하게 밝히 

고 있다 

6. 張錫純과 n힘嘉言의 大氣論의 공통첨은 뼈中의 大氣가 A體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고, 차 

이점은 張錫純이 大氣가 곧 宗氣라 한 반면 輸嘉言은 大氣는 宗氣가 아니고 師氣를 밖에서 싸서 을 

고 있는 空洞無훌之氣로 보아서 右#에서 該斷하며, 證狀을 뼈中에 국한하고 치료도 뼈中之陽氣의 

25) 萬友生, 楊技國 等校註, 0兪嘉름醫學三書1 南昌, iI西A民出版社, 1984.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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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餘不足을 다스리는더l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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